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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 국회의장 4명, 국회의원 161명 포함 당원‧지지자 90여만 명 참여한 

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, 서울중앙지법에 전달

○  온‧오프라인 탄원 서명운동에 전국각지의 당원‧지지자, 국회의원 161명 등 약 90여만 명 참여…

전직 국회의장들도 동참  

○ “국민들 입게 될 피해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 구속되는 일 없어야”

 

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

지법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. 이날 전달한 탄원서에는 정세균, 문

희상, 임채정, 김원기 전 국회의장들의 탄원서도 포함됐다. 

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인 탄원서를 전했다. 

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‧오프라인 상에서는 탄원 서

명 운동이 시작됐다.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

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다. 

 약 4일간 진행된 탄원 운동에는 네 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, 민

주당 당직자 175명, 민주당 보좌진 428명, 당이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5,677명, 시‧도
당별 탄원서 65,985명,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탄원서 381,675명(온라인 

376,636명 / 오프라인 5,309명),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

894,117명이 참여했다. 

 민주당 국회의원, 당직자, 보좌진 등은 탄원서를 통해 “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

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”라며 “피의자는 한시도 

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,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

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”이라고 밝혔다. 

 이어“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

안건들이 산적해 있다”라며 “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

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
